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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과 빛을 읽고 
몇몇 정신적인 원리에서 축적된 인간 존재와 관련된 완전한 사상은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미
를 담고있는 건축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인간은 자의식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부터 세상에 속
한 자신의 장소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으며 문화 역시 이러한 장소를 완전하게 고수하기 위한 
일련의 투쟁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투쟁은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의 1번째 장, 침묵과 빛에서는 칸이 디자인한 건물의 사진,그의 말과 관계가 있으며 또
한 그의 말을 보완할 수 있는 역사적 건물의 사진이 실려있다 
이 책은 칸이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 것을 서술한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루이스칸은 미국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동시대에 활동한 시인 같은 건축가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의 만남을 건축으로 생각한 루이스 칸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의 만남을 시라
고 생각하는 시인의 자세와 같았다 
책 22쪽의 빛부분에서의 “내가 종이 위에 잉크를 한 번 묻힐 때,나는 검은색은 빛이 없는 곳
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왜냐 하면 나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 즉 내가 검게 칠한 곳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검은
색은 그림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였지만 로이스 칸에게는 검은색이 그림자가 되게 되는 과정
과 그걸로 얻은 효과나 영향을 알게되었으며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것을 로이스칸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효과도 좋게보고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페이지 42쪽의 벽부분에서는 공간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은 건축개론 수업때 들어서 알고있
었는데 공간의 일부분인 벽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인간이 밖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벽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보고 1학년설계실에서 벽을 없앤 공사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책에서는 벽은 인간들의 의지로 인해서 자신의 몸(벽)에 구멍이 생기는 것에 많이 슬
퍼하고 있지만 벽에 구멍이 생긴 후 인간들은 밖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다른 좋
은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나는 촉감을 느끼고나서 그 느낌만 생각을 하였지 내가 이걸 만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나의 욕
구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못했지만 루이스 칸은 촉감은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루이스
칸의 촉감의 대한 생각을 보고나서 나랑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느꼇다 내가 일차원적
인 생각과 말들은 한다면은 루이스칸은 더 나아가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까지 생각하는 점을 
보고 많이 반성을 하게되고 나도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루이스 칸이랑 나의 생각이 달랐던 부분도 있었다
페이지 16에서의 지식에서 루이스 칸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으며 재능은 모든 곳
에 존재하지만,당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 또한 존재를 하며 많이 노력을 해야만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
각을 하였으며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거나 안했
다 
루이스 칸을 읽으면서 루이스칸과 나의 생각을 많이 비교를 하였으며 루이스칸의 생각을 좀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루이스칸의 생각처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 책의 좋은점은 다른 책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만 있지 평면,단면도는 없지만 다른책과 달
리 이책 뒤편에는 루이스칸이 설계,건축을 하였던 건축물이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건축물의 평면,단면도가 같이 옆에 실려있어 좋
았던 것같다 


